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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경산창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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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22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지역 내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 대학생, 창업지원 기관, 연구기관 관

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창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산시가 주최하고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주관하며 창업보육센터를 보유한 경산지역 6개 대학교(경일대, 대경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

대, 영남대)가 참여해 지역의 창업 붐을 조성하고 창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네트워킹을 넓히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1부 개회식은 벤처창업의 중심이 경산이라는 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창업우수기업 3개 사에 대해 시장 표창이 수여 됐다.

스마트 신발관리기 전문기업 ㈜스마트름뱅이, 차량용 통신데이터 축적시스템 및 솔루션 제공기업 ㈜한스네트워크, 해양쓰레기 재활용 화장품 기술 개발기업 화락cos

metic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아이템으로 평가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부 특강은 국내 벤처창업 생태계를 이끄는 저명한 연사들이 참석해 △창업 과정과 성장 과정에서의 기업가 정신 △창업 생태계및 투자 환경 현황 공유 △초기 창업

기업의 투자유치 방향 및 TIPS 운용 방향 공유 등 3가지 주제 발표와 예비 창업가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져 창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포럼이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경산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혜가 공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스타트업의 발굴에서

성장 지원까지 경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임당 유니콘파크를 벤처창업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사업인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 두 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시 유치해 경산대임지구에 벤처창업 집적지구인 ‘임당 유

니콘파크’를 조성하고 있으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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